
한국지리 총평

작년 수능 스타일을 이어가는데, 기후 킬러도 빠지고 여러모로 다운그레이드 버전 느낌이다.
6모라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것은 같은데, 수능이었으면 킬러가 없어서 좀 위험했을 시험지 같다.
식생이 정말 복병인데 막상 정답도 5번이고 브레이크를 건 느낌. 이렇듯 안 나온 부분을 툭툭 찌른다.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좀 수능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게 한다..
20번에 무슨 윤리 문제마냥 유형을 가져왔는데 수능에는 작년 벤 다이어그램처럼 강화돼서 나올지? 아마 국토 개발이랑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신유형의 시도가 많지도 않고 참신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한국지리 신유형 수난사는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겠다.

1번.

표준 경선이 아닌 중앙 경선을 경도로 물어본 것이 특이하다.

2번.

여름, 겨울 비교. <보기>에서 여름인 것과 겨울인 것을 비교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으나 4개 중 2개를 택하는 구조 상 사실상 풍향 파악이 처음부터 끝인 문항이다. 그것도 
별 의미없긴 한데.

3번.

특이사항 없음. 

4번.

작년 사천보단 쉽다.

5번.

각주를 달아줄거면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냥 말로 풀어서 줬다. 영동고속도로 기점이 인천이라는 사실 등 고속도로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이 좀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몰라도 풀 수는 있으니까.. 나야 재밌지만 첫 페이지 치고 난이도가 있다.

6번.

소재가 특이하다. 3번도 그렇고 문제만 보면 09개정 지구과학1 문항인 줄.

7번. 

ㅋㅋ 장난질이 도가 지나치다. 작수 토양 ㄱㄴㄷ부터 낌새를 보이더니 무슨 생명과학1에나 등장할법한 충격적인 식생 단독 ㄱㄴㄷ 문항이다. 일단 ㄷ을 주고 가면서 정답이 5
번이기는 한데.. 만약 수능 때 이런 식의 장난을 심화해서 변별할거면 한국지리는 안 하는게 맞다.

8번.

작수를 빼다박은 농업 문항인데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9번.

이것도 작수와 비슷하다.

10번.

6모치고 나쁘지 않게 나왔다. 작년 수능만큼의 임팩트는 없긴 한데..

11번. 

전반적으로 자연지리 문항들이 좀 색다른 것 같다. 구례군 선상지는 너무 많이 봐서 항공 사진은 반사적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으나..

12번.

청양이 찍힌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홍성과 헷갈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홍성만 잘 고르면 나머지 둘 중 하나만 알아도 답은 쉽게 나온다.

13번. 

GIS + 지리지는 좀 참신하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번. 

이것도 작수 변형인데 대신 영남권인.

15번.

보통 수도권에만 찍었는데 소재가 고갈된건지 충청권까지 붙여두었다. 그래프 외 다른 자료도 없어서 제일 어려울 듯. 특히나 천안의 인구 변화는 생소할 수 있으니..

16번.

에너지를 잡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

17번.

(라)가 강남인 것만 알아도 풀린다.

18번.

3차원 그래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다만 굳이 지역을 안 적어도 풀 수 있는 수준..

19번. 

수도권의 공업 특징인데.. 여기서도 C가 의복인 것만 알아도 풀린다.

20번.

무슨 윤리 과목도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서 타 과목 형식 차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난이도가 높지도 않은데.


